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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교류모형적 접근

 장 혜 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아동과 부모가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다는 교류모형을 적용하여 초기 아동기에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연구의 1차년도(아

동연령 만 0세)에서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우울, 인

구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어머니의 보고를 통해 수집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분

석한 결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0세에서 4세까지 그 증가속도가 점차 감소하는 비선형적

변화를 보였다. 또한 부모효과(0세 어머니의 우울 → 0세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와 아동효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초기치 및 변화율 → 4세 어머니의 우울)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교

류모형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점을 논

의하였다.

주요어 :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 우울, 종단연구, 교류모형

†교신저자: 장혜인,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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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모형(transactional models)에 의하면 아동

과 환경은 아동의 발달과정을 통해 지속적으

로 영향을 주고받는다(Bell, 1968; Sameroff & 

Chandler, 1975). 구체적으로 아동의 행동은 아

동 자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부모의 행동에 의

해서도 결정되며(부모효과), 부모의 행동은 부

모 자신의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행동에 의

해서도 결정된다(아동효과). 교류모형의 하나

의 예로 전통적으로 공격성을 비롯한 아동의

문제행동의 발생과 지속을 설명한 Patterson 

(1982)의 이론이 있다. 이에 따르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동이 비순응행동을 보일 때, 부모가

이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려 하지만 결국 포기

함으로써 아동의 문제행동이 부적강화를 통해

악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대로 부모의 강

압적 양육행동이 시발점이 되어 아동과 부모

간 부정적 상호작용의 악순환이 이루어질 수

도 있다고 하였다(Scaramella & Leve, 2004). 아

동과 부모가 시간에 따라 서로 영향을 교환하

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효과와 아동효과를 동시에 분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대체로 부모효과

와 아동효과를 따로 분석하였기에 아동과 부

모가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서로의 행동을

조형하는지에 대한 직접적 탐색이 상대적으

로 미진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를 살펴

본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 예를 들면, 12개월

아동의 비순응행동에 대해 어머니가 가혹한

양육행동으로 반응하면 그 다음 1년에 걸쳐

아동의 부정적 정서표현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이 12개월에 부정적 정서

표현이 강하면 그 다음 1년에 걸쳐 어머니의

지지적인 양육행동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

다(Scaramella, Sohr-Preston, Mirabile, Robinson, & 

Callahan, 2008).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 연

령 2세와 4세 사이의 기간 동안 어머니의 통

제적인 양육행동과 아동의 비순응행동이 서로

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Smith, Calkins, Keane, 

Anastopoulos, & Shelton, 2004).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도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

행동 간 양방향적 관계가 보고된 바 있다

(Besnard et al., 2013; Fite, Colder, Lochman, & 

Wells, 2006; Gadeyne, Ghesquiere, & Onghena, 

2004).

그러나 앞서 요약하였듯이 교류적 접근으로

아동과 부모 간 상호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대

부분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초점을 두었고,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양

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정신건강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 주의집중, 불안, 우울 등 다양한 적응

문제의 공통 위험요인으로 지목된 아동의 부

정적 정서성 기질(Tackett et al., 2013)을 중심

으로 아동과 부모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살펴

보고자 하였다. 부정적 정서성은 아동이 문제

행동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이전 생애초기부

터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기 아동기 연

구에 특히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의 정신건강

중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주양육자 역할을 하

는 어머니의 우울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어머

니의 우울은 양육행동은 물론, 애착이나 부부

갈등 등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요인

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Elgar, 

McGrath, Waschbusch, Stewart, & Curtis, 2004). 

한편, 어머니의 우울의 발병과 지속은 아동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

다(Gross et al., 2009). 따라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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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것은 양자 모두의 건강한 발달에 기

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된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

기질은 반응성과 자기조절에 있어 타고나는

개인차로 정의되며 부정적 정서성은 생애 초

기부터 관찰되는 기질 차원으로 짜증, 불만, 

분노, 슬픔, 공포 등의 부정적 정서를 많이 나

타내는 정도이다(Rothbart & Bates, 2006). ‘까다

로운 기질’(Thomas & Chess, 1977)의 핵심 요소

이기도 한 부정적 정서성은 행동 및 정서발

달,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아동의

적응을 일관되게 예측한다(Rothbart & Bates, 

2006; Sanson, Hempill, & Smart, 2004). 나아가

부정적 정서성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과 공격

성을 포함하는 외현화 문제와 불안과 우울을

포함하는 내재화 문제의 공통 위험요인으로

(Tackett et al., 2013) 아동 정신병리 연구에서

도 주목을 받아왔다. 부정적 정서성은 생애

첫 해부터 개인차가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으

므로(Rothbart & Bates, 2006), 문제행동이 드러

나기 이전에 이를 예측하는 요인 중 하나로써

초기 아동기 연구에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이다.

전통적으로 연구자들은 기질의 시간적 안정

성을 전제해왔으나 최근 기질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 발현이 달라질 수 있음이

밝혀지면서 기질의 발달 또는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Rothbart & Bates, 2006). 기

질의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는 신체적, 심리적

으로 광범위하고 급격한 발달이 이루어지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기 아동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의 부정

적 정서성 기질의 발달과정에 대한 국내 연구

는 전무하며 해외 연구 또한 소수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15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ridgett et al., 2009). 입양

가정 382 가구를 포함한 연구에서도 9, 18, 27

개월에 부모 보고를 통해 측정한 부정적 정

서성은 선형적으로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Lipscomb et al., 2011). 보다 장기적으로 133명

의 아동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

을 포괄하는 개념인 까다로운 기질이 2, 3세

정도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5세까지는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 정서성과 관

련된 기질 차원이 초기 아동기에 비선형적

발달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했다(Partridge & 

Lerner, 2007).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

터 부정적 정서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시

간의 경과에 따라 부모 또는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선형적으로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Murphy, Eisenberg, Fabes, 

Shepard, & Guthrie, 1999; Sallquist et al., 2009). 

이처럼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결과가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각

연구에서 서로 다른 연령대의 아동을 서로

다른 기간 동안 추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

는 생후 점점 증가하여 2, 3세 정도에 정점

을 이루고 그 이후 점점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영아기, 걸음마기에 부정적 정서성

이 증가하는 것은 이 시기 아동은 기동성이

생기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강

해지는 반면, 부모는 아동이 말을 알아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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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에 따르기를 더 많이 기대하기 때문이다

(Shaw, Bell, & Gilliom, 2000). 반면, 유아기를

거치면서 부정적 정서성이 감소하는 양상은

아동의 자기조절이 이 시기 즈음부터 급속히

발달하면서 아동이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적절히 표현하거나 통제하는 능력이 생기는

데에 기인한다(Rothbart & Bates, 2006).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을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하지 않았거나 표본크기

가 작았거나 부정적 정서성과 유사한 다른 개

념에 초점을 두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표본을 장기적으로 추

적하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변화 양상을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발달과 어머니의 우울

간 종단적 상호관계

초기 아동기에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시간

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환경, 특히 주양육자(주로 어머니)와의 상호작

용이 강조되어 왔다(Rothbart & Bates, 2006). 다

시 말해, 어머니의 특성이 아동의 부정적 정

서성의 비선형적 발달에 있어서의 개인차(부

정적 정서가 처음에 얼마나 강한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우울

감은 진단 받을 정도로 심각하지 않더라도 다

양한 아동발달지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Cummings, Keller, & Davies, 2005; Gelfand & 

Teti, 1990).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

의 불안정애착(Campbell et al., 2004), 낮은 지

적수준(Sharp et al., 1995), 정서 및 행동문제

(Alpern & Lyons-Ruth, 1993; Ghodsian, Zajicek, & 

Wolkind, 1984) 등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우울은 영아의 까다로

운 기질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Cutrona & 

Troutman, 1986; Whiffen & Gotlib, 1989), 영아

의 부정적 정서성이 4개월에서 12개월까지 증

가하는 기울기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Bridgett 

et al., 2009).

일반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에게 반

응적이지 않고 부정적, 비판적 태도를 보이

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우울한 어머니가 자

녀를 양육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Goodman 

& Gotlib, 1999; Marchand, Hock, & Widaman, 

2002; Zahn-Waxler, Iannotti, Cummings, & 

Denham, 1990). 또한 어머니의 우울은 긍정적

이고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Nelson, Hammen, Brennan, & 

Ullman, 2003). 이처럼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행

동, 부모-자녀관계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아동

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위험요인이다.

한편, 아동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영향을 미친다(Bell & 

Harper, 1977). 예를 들면, 아동의 부정적 행

동이나 기질은 부모의 양육효능감(Cutrona & 

Troutman, 1986), 스트레스(Feske et al., 2001), 

정신건강(Civic & Holt, 2000)과 유의하게 관

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아동의 문제행동은 어머니의 우울증의 발병

(Murray, Stanley, Hooper, King, & Fiori-Cowley, 

1996)과 지속(Ghodsian, Zajicek, & Wolkind, 

1984)을 예측하였다. Field 등(1988)의 실험연구

에서는 우울한 어머니의 영아가 우울하지 않

은 성인과 회피나 무반응 등 우울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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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하면 우울하지 않은 성인도 우울과

유사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함을 확인하였다. 

아동이 부정적이고 까다로운 행동을 보이면

어머니는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양육행동을

보이기 어려우며 양육에 자신감을 잃기 쉽고

그 결과 우울감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수 있

다(Cutrona & Troutman, 1986; Nelson et al., 

2003).

이처럼 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행동을 결정

짓는 부분이 있음은 교류모형과 일관된다. 그

러나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정신건강을 대상

으로 종단적으로 교류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며, 아동의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우울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본 유관 연구가 몇몇

존재할 뿐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이 2세일 때 측정

한 어머니의 우울은 같은 시기 아동의 비순

응행동과 상관이 있었으며, 2년 후 보조양육

자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Gross, Shaw, Moilanen, 

Dishion, & Wilson, 2008). 반면, 2세에서 4세까

지 어머니 우울의 변화율은 아동이 4세 때 보

이는 문제행동을 예측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나(Gross, Shaw, Moilanen, et al., 2008), 걸음마기

에 어머니가 보이는 우울 수준이 아동에게 지

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저

소득층 남아를 걸음마기부터 8년 동안 추적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아동의 비순응행동이 어

머니 우울의 수준과 지속을 예측했으며, 이는

다시 남아가 청소년기에 보이는 반사회적 행

동을 예측하였다(Gross et al., 2009). 중기 아동

기와 청소년기에도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정신건강이 서로 교류적 종단관계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Gross, Shaw, & Moilanen, 2008; 

Jaffee & Poulton, 2006).

연구문제와 가설

앞서 정리한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교류모

형과 일관되게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부정

적 정서성에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친

다.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정신건강간의 종단

적 상호관계는 특히 초기 아동기에 중요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아동의 기질이 빠르게 발

달, 변화하며 일반적으로 아동이 부모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아동의 문제행동과 부모의 정신건강을 포함하

여 부모효과와 아동효과를 동시에 살펴본 경

우가 드물고, 기질의 발현이 발달과정에 걸쳐

변화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

소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연구 1차년도(아

동 연령 0세)에서 5차년도 종단자료를 이용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의 발달궤적을 분

석하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

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0세에서 4세에 걸친 아동의 부정

적 정서성의 변화모형을 중심으로, 0세와 4세

두 시점에 측정한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부

정적 정서성의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효과는 0세 어

머니의 우울이 0세에서 4세까지 아동의 부정

적 정서성의 변화모형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알아보고, 아동효과는 0세에서 4세까지 아동

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모형이 4세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 하에 제기된 연구문제

와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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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아동기에 어떤 양상으로 발달하는가? 아

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0세에서 4세에 걸쳐 2

차식을 따르는 비선형적 발달궤적을 보일 것

이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절이 발달하는 3세 전후

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는 부정적 정서성이 증

가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문제 2.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가 존재하는가?

교류모형과 일관되게 부모효과와 아동효과

가 함께 관찰될 것이라 예상하였다. 즉, 0세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초기

치 및 변화율을 예측하고, 아동의 부정적 정

서성 초기치 및 변화율은 다시 4세 어머니의

우울을 예측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구축한 한국아동패널연

구의 1차년도(2008년)에서 5차년도(2012년) 일

반조사에 참여한 어머니와 아동 2078명(여아

49%)을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

은 1차년도에 31.3세(SD = 3.7)였으며, 각 연

차별 아동의 평균 월령은 1차년도 5.6개월(SD 

= 1.2), 2차년도 14.1개월(SD = 1.1), 3차년도

25.8개월(SD = 1.4), 4차년도 38.3개월(SD = 

1.5), 5차년도 51.9개월(SD = 1.2)이었다. 어머

니의 학력은 대학교 졸(34.6%), 고등학교 졸

(30.5%), 전문대 졸(28.6%), 대학원 졸(5.6%), 중

학교 또는 초등학교 졸(0.6%) 순이었으며, 어

머니의 약 3분의 1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

었다. 결혼 상태는 대부분(99.6%)이 기혼이었

으며, 월 평균 가구소득은 321만원(SD = 150)

이었다.

종단연구의 특성상 시간에 따라 연구대상의

일부가 표본을 이탈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년

도 대비, 표본의 92%, 85%, 82%, 82%가 2, 3, 

4, 5차년도 자료수집에 각각 참여하였다. 표본

이탈 분석결과, 1차년도 이후에 연구에 참여

한 가정과 참여하지 않은 가정 간에는 아동

성별, 어머니 학력, 가구 소득, 1차년도에 평

가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수준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측정도구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Buss와 Plomin(1984)

이 개발한 부모용 EAS 기질척도(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Temperament Survey for 

Children)로 평가하였다. EAS는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

구에서는 정서성 하위요인만을 분석에 포함하

였다. 정서성 하위요인은 총 5개 문항(예: ‘우

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 ‘우리 아이

는 화가 났을 때 격하게 반응한다.’)으로 이루

어졌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로 평정하

도록 되어있다. 정서성 점수는 해당 문항의

총합을 산출하여 구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우울

어머니의 우울은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

반인의 정신건강을 측정하기 위해 간편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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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K6 자기보고 질문지를 사용해 평가하

였다(Kessler et al., 2002). K6는 총 6 문항(예: 

‘지난 30일 동안 너무 슬퍼서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난 30일 동안 자기 자신

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을 ‘전

혀 안 느낌(1점)’에서 ‘항상 느낌(5점)’으로 평

정하게 되어있다. 우울 점수는 문항별 응답치

를 합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

가 높음을 의미하는데, 6~13점은 정상수준, 

14~18점은 경도/중등도 우울, 19~30점은 심각

한 우울로 분류된다.

인구학적 통제변인

본 연구의 분석에 통제변인으로 포함된 인

구학적 변인은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 

가족 월수입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는

자신의 학력을 ‘무학(1점)’부터 ‘대학원 박사(8

점)’의 8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월 평균 가구

수입은 만 원 단위로 보고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

한 후,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

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탐색하는 목적으로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다. 이에 앞

서 시점에 걸쳐 각 측정치가 동일한 측정체계

를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였

다(Vandenberg, 2002). 기본적인 측정 모형에 동

등성 제약을 점차 더해가면서 비교 대상이 되

는 모형 간 모형 적합도 지수의 차이가 유의

한지를 살펴보았으며, 이 때 평가기준은 

CFI ≥  -.01, RMSEA ≥  .015으로 하였다

(Chen, 2007). 모형 간 차이가 유의하면 해당

제약이 가해진 모형이 그렇지 않은 모형에 비

해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각 시점 측정치를 대상으로 측정틀, 측

정단위, 측정원점 동일성이 성립하는지를 분

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에 따른 개인 내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된 관찰변인(부정

적 정서성)을 토대로 초기치 및 변화율을 추

정한다. 일반적으로 초기치의 요인계수는 모

두 ‘1’로 고정이 되고 변화율의 요인계수는

측정시점에 맞추는데, 1차년도 ‘0,’ 2차년도

‘1,’ 3차년도 ‘2,’ 4차년도 ‘3,’ 5차년도 ‘4’의

계수를 부여하였다. 이에 더해 필요하다면 선

형변화율의 가속 또는 감속을 나타내는 비선

형변화율을 추가하기도 하며, 이 때 비선형변

화율 요인계수는 선형변화율 요인계수의 제

곱에 해당하는 값을 준다. 초절편과 기울기의

평균은 개인들의 평균적인 초기치 또는 변화

율을 의미하며 분산은 초기치와 변화율에 있

어 개인간 차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절편

과 기울기 간 상관을 모형에 포함하여 추정

하였다.

Singer와 Willet(2003)의 권고에 따라 먼저 다

섯 차례에 걸쳐 반복측정된 아동의 부정적 정

서성 점수만으로 무조건 모형을 구성하였다. 

무조건 모형은 예측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

형이다. 이 과정에서 관찰된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함수형태(functional form)를 찾기 위해

무변화 모형, 선형 변화모형, 2차항을 추가한

비선형 변화모형을 χ  차이검증을 통해 비교

하였다. 자료에 가장 적합한 무조건 모형이

결정되면 예측변인(1차년도 어머니의 우울)과

종속변인(5차년도 어머니의 우울)을 추가한 조

건 모형을 검증하여 1, 5차년도 어머니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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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절편 및 기울기

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다변

량 잠재성장모형). 먼저 선행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및 어머니의 우울과 연관이 있

는 것으로 알려진 인구학적 변인, 즉 아동의

성별(Else-Quest, Hyde, Goldsmith, & van Hulle, 

2006), 어머니의 학력 및 가구 수입(Conger & 

Donnellan, 2007)을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고려

하였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낮은 학력 수준

내지는 부족한 경제적 자원은 아동과 어머니

의 심리적 건강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

며(Conger & Donnellan, 2007), 남아는 여아에

비해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더 강하다고 보고

된 바 있다(Else-Quest et al., 2006). 본 분석에

서는 각 통제변인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초기치 및 변화율과 1, 5차년도 어머니의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포함하였다. 그

다음으로 어머니의 우울을 모형에 추가하였는

데, 이 때 어머니의 우울 1차년도에서 어머니

의 우울 5차년도로 이어지는 경로(우울의 안

정성)도 추정하였다.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와 상관 분석을 위

해 SPSS 21.0을 사용하였으며 잠재성장모형

은 Mplus 7(Muthen & Muthen, 2012)으로 분

석하였다. 결측치는 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FIML) 방법을 통해 추정하였는데, 이

는 결측치 추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다른 결측치 추정법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Enders & Bandalos, 

2001). 모형 적합도는 전통적으로 χ  지수를
이용해 많이 판단하였으나 이 검증은 영가설

이 엄격하여 모형이 쉽게 기각되고 표본크기

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지적되어왔

다(홍세희, 2000). 따라서 표본크기에 상대적으

로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도 고려한

CFI와 RMSEA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일

반적으로 CFI는 .95 이상, RMSEA는 .05 이하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McDonald & Ho, 

2002).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표 1에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계수를

제시하였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점수는 1

차년도에서 4차년도까지, 즉 아동연령 0세에

서 3세까지 증가하다가 5차년도인 4세에는 감

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어머니의 우울은 1차

년도와 5차년도에 모두 정상수준이었다. 다섯

차례 반복측정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모

두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r = .22 ~ 

.57, p < .001), 어머니의 우울 역시 1차년도와

5차년도간 상관이 유의하였다(r = .46, p < 

.00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

사이에도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관찰되었다(r 

= .16 ~ .32, p < .001). 인구학적 변인 중에

서는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 수입이 아동의 부

정적 정서성 및 어머니의 우울과 유의미하게

부적으로 연관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이

측정시점에 걸쳐 동일한 측정체계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한 측정동일성 검증의 결과, 1, 5

차년도 어머니의 우울 점수를 대상으로 일련

의 동일성 제약을 가한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았다: 측정틀, χ (41) = 237.52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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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 CFI = .989, RMSEA = .048; 측정단

위, χ (46) = 249.419, p < .001, CFI = .988, 

RMSEA = .046; 측정원점, χ (51) = 296.775, p 

< .001, CFI = .986, RMSEA = .048. 모형 간

CFI와 RMSEA 지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어머니의 우울은 두 시점에 걸쳐 측정틀, 측

정단위, 측정원점에 있어 동일성이 확립한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1차년도에서 5차년도에

걸쳐 측정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점수를

대상으로 측정동일성 검증을 한 결과, 측정

틀과 측정단위동일성은 성립했으나 측정원점

동일성은 성립하지 않았다: 측정틀, χ (240) 

= 1507.110, p <. 001, CFI = .924, RMSEA = 

.050; 측정단위, χ (256) = 1545.903, p < .001, 

CFI = .922, RMSEA = .049; 측정원점, χ (270) 

= 2208.484, p < .001, CFI = .883, RMSEA = 

.059. 그러나 측정원점 동일성의 경우, 측정틀

동일성과 측정단위 동일성과는 달리 필수적으

로 성립해야 한다는 데에는 상이한 의견이

있으며, 특히 이론적으로 반응구간의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측정원점 동일성이 기각

되더라도 분석을 계속해야 변화를 제대로 파

악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이순묵, 금은

희, 이찬순, 2010). 본 연구의 초점은 측정체

계의 변화보다는 아동의 발달에 따른 부정적

정서성 요인평균의 변화이므로 측정원점 동

일성 위배에도 불구하고 요인평균분석을 진

행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무조건 모형

아동연령 0세에서 4세까지 다섯 번 반복측

정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점수만으로 무조

건 모형을 구성하였다. 무변화 모형(χ  = 

508.64, df = 13), 선형 변화모형(χ  = 182.59, 

1 2 3 4 5 6 7 8 9 10

1. 아동성별 -

2. 어머니학력 .01 -

3. 가구수입 (만원/월) .06* .34*** -

4. 아동정서성 (0세) -.02 -.04 -.06* (.73)

5. 아동정서성 (1세) .02 -.05* -.06* .45*** (.76)

6. 아동정서성 (2세) .01 -.04 -.08** .29*** .49*** (.73)

7. 아동정서성 (3세) .02 -.06* -.07* .23*** .41*** .53*** (.73)

8. 아동정서성 (4세) .02 -.03 -.06* .22*** .36*** .49*** .57*** (.75)

9. 어머니우울 (0세) -.04 -.07** -.08** .21*** .19*** .18*** .20*** .22*** (.91)

10. 어머니우울 (4세) .02 -.07** -.10*** .16*** .18*** .22*** .23*** .32*** .46*** (.92)

평균 - 5.14 321.14 13.51 13.54 14.20 14.35 13.98 11.68 11.18

표준편차 - .96 149.71 3.11 3.14 3.08 3.09 3.20 4.22 4.04

괄호 안은 해당 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s α. *p < .05, **p < .01, ***p < .001

표 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우울, 인구학적 변인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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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 10), 비선형 변화모형(χ  = 69.43, df = 

6)의 모형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선형 변화모

형이 무변화 모형보다 우수하고, 비선형 변화

모형이 선형 변화모형보다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무변화 모형과 선형 변

화모형의 χ  차이값인 326.05는 자유도 3의

기준값에 해당하는 16.27보다 유의미하게 크며

(p < .001), 선형 변화모형과 비선형 변화모형

의 χ  차이값인 113.16은 자유도 4의 기준값

에 해당하는 18.47보다 유의미하게 크다(p < 

.001). 이는 2차항이 포함된 비선형 함수가 수

집된 자료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의 발달패턴을 설명하기 위해 초기치, 선형

변화율, 비선형 변화율이 포함된 비선형 변화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채택하였고 수식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령    연령   

위 수식에서 은 임의 절편, 은 임의

선형 변화율, 은 임의 비선형 변화율로 각

각 평균과 분산이 추정되며, i와 t는 각각 응

답자 개인과 관찰년도(아동 연령)을 의미한다. 

비선형 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다음과 같

았다: χ (6) = 69.43, CFI = .97, RMSEA = 

.07. 절편과 기울기의 평균과 분산을 살펴보면, 

초기치의 평균(= 13.43, s.e. = .07, p < 

.001), 선형 변화율의 평균(  = .53, s.e. = 

.07, p < .001), 비선형 변화율의 평균(  = 

-.09, s.e. = .02, p < .001)이 모두 0과 유의하

게 달랐다. 평균적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은 0세에서 4세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

나, 음수의 비선형 변화율이 나타내듯이 그

증가율이 시간에 따라 감소하였다. 초기치의 

분산(
  = 6.21, s.e. = .49, p < .001), 선형

변화율의 분산(
  = 3.09, s.e. = .41, p < 

.001), 비선형 변화율의 분산(
  = .11, s.e. = 

.02, p < .001) 또한 모두 유의했는데, 이는 부

정적 정서성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변화요인은 서로 유의하게 공변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기치는 선형 변화율과

부적으로 연관되고(r = -.51, s.e. = .05, p < 

.001) 비선형 변화율과는 정적으로 연관되었는

데(r = .38, s.e. = .07, p < .001), 이는 0세에

부정적 정서성 점수가 높았던 아동은 4세에

이르는 동안 부정적 정서성이 상대적으로 낮

은 선형적 성장을 보였으며 그 감속 또한 서

서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선형 변화율과

비선형 변화율은 부적으로 공변하였으며(r = 

-.93, s.e. = .01, p < .001), 이는 아동의 부정

적 정서성이 초기에 빠른 성장을 보일수록 이

후 나이가 들수록 그 성장의 속도가 크게 감

소함을 의미한다. 아동연령에 따른 부정적 정

서성 기질의 변화양상을 그림 1에 시각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인

구학적 변인(아동 성별, 어머니 학력, 가구수

입)이 각 연구변인을 설명하는 정도를 확인하

였다. 이들 통제변인군이 각 연구변인의 분산

을 설명하는 정도는 다음과 같았다: 어머니의

우울 0세,   = .01; 어머니의 우울 4세,   

= .0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초기치,   = 

.0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선형 변화율,   

= .003;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비선형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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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 인구학적 통제변인에 더해 1, 5차

년도 어머니의 우울을 추가한 다변량 잠재성

장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우수하였다: χ (19) 

= 66.85, CFI = .98, RMSEA = .04. 이 모형이

인구학적 통제변인만 포함한 모형과 비교해

추가적으로 설명한 각 연구변인의 분산은 다

음과 같았다: 어머니의 우울 4세,   = 

.25;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초기치,   = 

.06;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선형 변화율, 

  = .007;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비선형

변화율,   = .007. 통제변인으로 포함한

인구학적 변인은 대부분 아동의 부정적 정서

성 및 어머니의 우울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일한 예외는 가구 수입이 0세 어

머니의 우울을 부적으로 예측한 것이었다(β 

= -.06, p < .05).

주요 변인간 추정된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효과(어머니의

우울 →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를 살펴보면, 

아동연령 0세에 평가한 어머니의 우울은 아동

의 부정적 정서성 성장곡선의 초기치는 정적

으로 예측한 반면(β = .26, p < .001), 선형 변

화율(β = -.06, ns)과 비선형 변화율(β = .08, 

ns)은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0

세에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은 서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었으며, 어머니의

우울은 이후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아동효과(아동의 부정적 정

서성 → 어머니의 우울)를 살펴보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초기치(β = .23, p < .001), 

선형 변화율(β = .70, p < .001), 비선형 변화

율(β = .58, p < .001)이 모두 4세 때 어머니

의 우울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앞서 제시한 초기치 및 변화율의

부호를 고려하여 해석하면 아동의 부정적 정

서성이 0세에 높을수록, 4세까지 크게 증가할

수록, 그리고 그 성장이 빠르게 둔화될수록 4

세 때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더 높았음을 의

미하며, 이는 연구가설과 일관된 결과이다. 두

시기에 측정한 어머니의 우울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관찰되었으며(β = .38, p < .001), 이는

우울의 시간적 안정성에 해당한다.

그림 1. 아동 연령에 따른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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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아동기에 나타나는 아

동의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어머니의 우울간

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0세에서 4세에

걸쳐 증가하지만 그 증가속도가 점점 감소하

는 비선형적 발달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점차

완만한 곡선을 보이며 ‘안정화’되는 것이라고

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모가 아동에

게 영향을 미치는 부모효과와 아동이 부모에

게 영향을 미치는 아동효과가 함께 관찰되어

교류모형을 지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연령

0세에 측정한 어머니의 우울은 같은 시기 아

동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은 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그 이후 이루어진 변화는 예측하지 못

하였다. 또한 0세에서 4세까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크게 증가하고 빠르게 안정화될수록

4세 때 어머니의 우울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 가구수입

등 인구학적 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유

의미하였다.

초기 아동기는 아동이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고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류모형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기질을 비롯, 다

양한 영역에서 아동발달이 급속히 진행되므로

아동-부모의 교류적 상호관계를 탐색할 때 아

동의 발달적 변화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 정서성과 연관이 높은 까다로운 기질

의 변화 양상과도 일관되며(Partridge & Lerner, 

.08

.58***

.38***

.70***

.23***

.26***
-.06

만2세 만3세 만4세만1세만0세

아동정서성

비선형변화율

아동정서성

초기치

아동정서성

선형변화율

어머니우울

만0세

어머니우울

만4세

***p < .001

그림 2.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발달과 어머니의 우울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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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부모-아동 갈등이 2~3세에 정점을 이룬

다는 주장과도 관련이 있다(Klimes-Dougan & 

Kopp, 1999). 생애초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연구자들은 걸음마

기까지는 아동이 기동성과 자율성은 증가하는

데 반해 스스로의 행동과 감정을 환경의 요구

에 맞춰 조절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하였다(Shaw et al., 2000). 뿐만 아

니라 이 시기 즈음 부모는 아동이 점점 말을

알아듣고 지시를 따르기를 기대하기 시작하는

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 표현이 많아질 수 있다(Shaw et 

al., 2000). 그러나 3세 전후로 언어와 자기조절

발달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아동은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표

현, 해소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부정적

정서 표현이 감소하게 된다(Rothbart & Bates, 

2006).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변화모

형의 1차항은 양수, 2차항은 음수로 나온 결

과를 토대로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초기 아동

기를 거치며 어느 정도 안정화된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선형 변화율과 비선형 변화율 간

부적 상관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선형적

으로 크게 증가할수록 그 변화 가속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유

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아동기질을

반복측정한 종단연구에서도 부정적 정서성이

학령기에 걸쳐 선형적으로 감소함을 일관되

게 보고한 바 있다(Murphy, Eisenberg, Fabes, 

Shepard, & Guthrie, 1999; Sallquist et al., 2009). 

흥미롭게도 부정적 정서성의 감소에 기여한다

고 알려진 자기조절 능력의 기초가 되는 기질

차원인 억제적 통제(inhibitory control) 또한 걸

음마기부터 급속하게 발달하다가 4세 이후에

는 그 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ng, Shaw, Dishion, Gardner, & Wilson, 2014; 

Jones, Rothbart, & Posner, 2003). 그렇다면 결국

기질을 구성하는 반응성과 자기조절의 기초적

인 토대는 초기 아동기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은 대체로 초기

아동기에 주로 관찰되는 부정적 정서표현 행

동에 대한 것임을 해석에 고려해야 한다. 아

동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방식은 발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초기 아동기

에는 주로 울거나 보채는 행동이 부정적 정서

성의 지표로 유용하지만, 그 이후에는 언어를

사용해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행동이 더 두

드러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한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양상은 어디까지

나 울거나 보채는 등의 행동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며, 부정적 정서성 기질이 표현되는

다양한 행동을 모두 포괄한 것은 아니다. 그

러나 본 연구결과는 최소한 아주 기본적인 형

태의 부정적 정서표현 행동은 초기 아동기에

비선형적 변화양상, 즉 3세 전후를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임을 의미한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차와 관련된 환경요인으로 부모

의 정신건강이 있다. 특히 어머니의 우울은

양육행동, 부모-자녀관계 등 여러 경로로 아동

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아동의 부정

적 기질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도 있으

므로(Nelson et al., 2003), 아동발달의 원인이자

결과로써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

의 우울간의 부모효과와 아동효과는 모두 유

의미했으나 그 구체적인 양상에서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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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부모효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모의 행동이

아동의 행동에 선행함을 지지하는 근거는 아

니다. 왜냐하면 0세에 어머니의 우울과 아동

의 부정적 정서성이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

은 횡단적 상관이기 때문이다. 설령 영아기에

관찰된 유의한 결과가 부모효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가정한다고 해도, 어머니의 우울이 아

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는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영아기에만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아동의

발달시기상 부모효과가 두드러지는 시기가 정

해져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해도,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다른

발달 영역에 영향을 주는 시기는 다른 수 있

으므로, 영역별 부모효과가 상이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본 연구에서

측정하지 않은 시기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우울을 0세와 4세에만 측

정했고, 특히 부모효과는 0세 어머니의 우울

의 효과만을 분석하였으므로 그 이후 나타나

는 부모효과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증가가 2, 3세에 집

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이 시기에 어머니

가 보이는 우울 수준이 아동의 기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면 흥미로울 것이

다. 예를 들면, 후속연구에서 자기회귀 교차지

연 모형을 활용해 부모효과와 아동효과가 나

타나는 ‘타이밍’에 대해 살펴볼 수 있겠다. 이

들 가능성을 포함해, 영아기에 어머니가 보이

는 우울 수준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

와 지속성, 또 발달영역에 대해서는 후속연구

에서 보다 정교한 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효과는 보다 다양한 형태로 관찰

되었으며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초기수준

및 변화속도가 어머니의 우울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0세에 높고, 0세에서 4세에 걸쳐 크

게 증가하고 빠르게 안정화될수록 어머니가

보고한 우울수준이 높았다. 여기에서 부정적

정서성 변화모형의 2차 선형의 평균이 음수이

므로 결국 부정적 정서성 발달의 ‘감속’이 어

머니의 우울을 정적으로 예측했다고 할 수 있

는데, 이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그러나

만약 앞서 추측했듯이, 발달상으로 초기 아동

기 이후에는 부정적 정서성이 표현되는 행동

양상이 달라지는 것이라면, 울거나 보채기 등

초보적인 부정적 정서성 행동은 어느 수준 이

상으로는 증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즉 부정적 정서성의 ‘천장’에

빨리 도달한다면 그 수준의 유지 내지는 감소

가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부

정적 정서성의 변화속도가 증가가 아니라 감

소하는 것이 어머니의 우울에 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었을 수 있다.

본 결과는 초기 아동기가 아동의 발달 뿐

아니라 부모의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할

수 있으며, 이 시기 부모의 정신건강을 결정

짓는 요인 중 하나가 시간에 따른 아동의 기

질의 발현 양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

러 본 연구는 아동의 비순응행동이 어머니의

우울의 수준이나 지속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

다는 선행 연구와 맥을 함께 한다(Gross, Shaw, 

Burwell, et al., 2008; Gross et al., 2009). 그러나

앞서 부모효과와 관련해 논의하였듯이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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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이러한 아동효과가 관찰되는 구체적인

시기를 연구주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탐구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아있다. 다

시 말해, 0세에서 4세에 걸쳐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변화가 어머니의 우울을 결정짓는

요인이기는 하였으나 이 시기 내에서도 아동

의 기질이 어머니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

는 효과가 특히 두드러지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탐색한 발달시기 이

후의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도 아동효과가 보고

되었고(Gross, Shaw, Burwell, et al., 2008), 아동

의 부정적 정서성이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외

현화 문제행동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아동효과

가 관찰되었다는 점(Gross et al., 2009)을 고려

하면, 보다 광범위한 시각으로 아동효과가 발

생하는 시기와 영역에 대해 탐구할 필요가 있

다.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주제를 탐구한다면

모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 문제 개입에

있어 최적의 시점과 표적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아동의 기질과 부모의 정신건강간의 종단적

상호관련성을 확인한 것은 국내외 선행 연구

가 부족한 연구주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

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종단적 부모효과

에 대한 반복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본 연구는

초기 아동기 발달과정에 걸쳐 아동과 부모가

서로의 심리적 어려움의 수준이나 변화를 결

정하는 부분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와

아동이 서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음을

강조하는 교류모형과 일관될 뿐 아니라, 아동

과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과 발현을 이

해하는 데 있어 양자 모두에 대한 정보가 유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아동과 어머니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요한 임상개입과 정책수립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어

머니의 우울은 부정적 정서성 기질과 관련되

는 공격성, 우울, 불안 등 아동의 다양한 문제

행동이 발현되기 이전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표적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

모효과는 아동연령 0세에만 유의하게 나타났

으므로 이러한 개입은 특히 영아기에 이루어

지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출산 후 우울 수준이 높은 어머니에게 조기에

전문적 도움을 제공한다면 그 효과가 양육행

동, 애착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아동의 기질이

보다 건강하게 발현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

상된다.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토대의 일

례로 산후 어머니의 신체건강을 추적하는 과

정에 정신건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우울을 예방하

고 치료하는 데 있어 아동의 기질 또한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의 초기 수준 뿐만 아니라 발달에 따라

발현되는 정도도 어머니의 우울의 악화와 관

련이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기질을 시간에 따

라 측정한다면 어머니가 미래에 보일 우울을

예측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수준을 발달에 따라 평

가한다면 이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를 겪을 위

험이 있는 아동을 미리 선별할 수 있음은 물

론, 이로 인해 높은 우울감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어머니를 파악할 수도 있으며 고위험집

단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연결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에 참여한 가정은 대체로 학력과 소득수준에

있어 중산층을 대표하므로 저소득층이나 다문

화 가정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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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머니의 학

력과 가구 소득을 공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

였으나 사회경제적지위에 따라 아동의 기질

발달이나 아동-부모의 상호교류적 관계가 달

리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후 탐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 점수가 평균

적으로 정상수준이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우울

장애 환자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 중 109명은 본 연구에

사용한 우울 척도의 분류상 중증 수준의 우울

을 보고하였는데, 이들의 자료만을 분석하였

을 때에도 본 연구결과와 동일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임상표본을 통해 연구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이다. 둘째, 분석한 자료는

모두 어머니의 자기보고를 통해 수집된 것으

로 변인간 상관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에는 행동관찰을 비롯한 다양한 측

정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서론에

서 논의하였듯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

머니의 우울간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기제는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트레스를 포함하여 다양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 탐색은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본 연

구에서 유의하게 나온 결과는 물론 그렇지 않

은 결과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한 인과관계의

방향은 아동초기의 기질 변화궤적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며, 아동-부모의 상호교류적 관계

가 다르게 나타나는 시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특히 우울과 관련하여 부정

적 정서의 표현이 다시 증가하는 청소년기

(Garber et al., 2002)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해

도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

내외 선행 연구가 부족했던 초기 아동기 부정

적 정서성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

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우울간

의 종단적 상호관계를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

다.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정신건강은 각자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심리적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안

정화되고 어머니의 우울이 만성화되기 이전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바탕이 마련된다면 모자의 건강한 발달을 도

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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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rocal Relations between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Depression:

A Transactional Model

Hyein Chang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We investigate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examined transactional relations 

between child negative emotionality and maternal depression in early childhood. Participants were 2078 

children (49% female) and their parents who were part of the Panel Study of Korean Children (PSKC) by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Families were assessed annually when their 

children were 0–4 years old. Results from latent growth modeling indicate that parental ratings of child 

negative emotionality show a positive, nonlinear increase with growth decelerating over time. Moreover, 

higher initial levels of maternal depression were associated with higher concurrent levels of child negative 

emotionality. Higher initial levels of and growth in child negative emotionality significantly predicted 

maternal depression 4 years later. These findings support transactional processes between child temperament 

and maternal mental health in early childhood.

Key words : negative emotionality, temperament, maternal depression, longitudinal study, transaction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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